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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4년도 한국미디어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이
소비자혁신성을매개로정보공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활용하여소비자
혁신성을기능적,쾌락적,사회적,인지적혁신성의네차원으로구분하고,각경로를검증하였다.분석결과,비판적
미디어이해역량은네가지혁신성모두에정(+)의영향을미쳤으며,그중인지적혁신성에대한영향력이가장
크게나타났다.한편,소비자혁신성이정보공유에미치는효과는상이하였는데,쾌락적혁신성과사회적혁신성은
정보공유를유의하게촉진한반면, 인지적혁신성은부(-)의영향을미쳤다. 이러한결과는비판적미디어이해
역량이소비자의혁신성향을강화하는동시에,혁신성유형에따라정보공유의양상이달라질수있음을보여준다.
특히인지적혁신성이공유를억제하는결과는정보의무분별한확산을방지하는긍정적효과와함께공유자체를
회피하는 부정적 결과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ritical media literacy on information sharing, mediated by consumer
innovativeness, utilizing data from the 2024 Korean Media Panel Survey. Consumer innovativeness
was first divided into four dimensions—functional, hedonic, social, and cognitive innovativeness—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tilized to verify the respective paths. The results showed that
critical media literacy had positive (+) effects on all four types of innovativeness, with the strongest
effect observed on cognitive innovativeness. However, the effects of consumer innovativeness on
information sharing varied: hedonic innovativeness and social innovativeness significantly facilitated
information sharing, while cognitive innovativeness showed a negative (-)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ritical media literacy competency enhances consumers’ innovative tendencies, whereas
the patterns of information sharing can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innovativeness. Specifically,
the inhibitory effect of cognitive innovativeness on information sharing suggests a dual consequence:
the positive effect of preventing indiscriminate information proliferation and the concurrent negative
risk of avoiding sharing altogether.

키워드: 정보공유, 소비자 혁신성, 비판적 미디어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미디어패널
information sharing, consumer innovativeness, critical literacy, media literacy, Korean
Media Pane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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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산은 개인의 정보

생산과공유방식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왔다.

특히소셜미디어와같은온라인플랫폼은정보

의신속한확산과광범위한접근을가능하게하

여, 이용자들이단순한수용자를넘어적극적인

정보 제공자이자 확산자로서 기능하도록 만들

고있다(Kaplan & Haenlein, 2010). 이러한변

화와더불어, 올바른 미디어활용을위한미디

어리터러시의중요성또한크게부각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 2021; 장수현, 남영준, 2022;

Livingstone, 2004).

그중에서도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은가짜

뉴스나조작된콘텐츠를식별하기위해필수적

인능력으로인정된다(Jeong et al., 2012). 이

는단순한정보활용능력을넘어, 개인이잘못

된정보를판단하고그확산을억제하며, 책임

있는 정보공유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경회, 최정화, 2021). 이용자가 비판적

성찰을통해 정보의 진위 여부와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경우, 무분별한 공유를 줄이고

사회적으로유의미한정보의확산을촉진할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

시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책임감있는정보공유행위를수행한다는연구

결과또한제시된바있다(이원섭, 2014). 따라

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는 정보공유의 양적 확

대뿐만아니라 질적 개선을이끄는 핵심적 요

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용자가 정보

를수용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행동과이를생

산하고공유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행동의관

계를검토함에있어, 개인의내적성향을반영

하는 소비자 혁신성이 선택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예컨대, 미디어를통해 새롭

게 접한 정보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 사실 여부와 근거가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검증하기위해추가적으로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일수있다. 이러한성향은다시온라인커뮤

니티에서자신의의견을개진하거나타인의의

견에 공감하며, 습득한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

려는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Deng & Guo,

2021). 본 연구에서는정보를수용하는과정에

서의행동을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으로, 정

보를생산하고공유하는과정에서의행동을정

보공유로개념화하였다. 또한개인의성향을설

명하는변수로소비자혁신성을설정하고, 이를

기능적 혁신성, 쾌락적 혁신성, 사회적 혁신성,

인지적혁신성의네가지하위차원으로구분하

여매개변수로도입하였다. 이러한전제는소비

자혁신성을단순히제품과서비스구매행태로

한정하지않고, 개인의내적동기가구체적행

동으로전환되는과정을설명하는틀로활용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기존연구들은특정플랫폼이나상황적

맥락에한정되거나(Kamboj & Sharma, 2023;

Sukhu et al., 2015), 소비자혁신성의일부차

원에만주목하는경우가많았다(김효정, 2018;

노미진, 이경탁, 2011). 특히 소비자 혁신성이

내재적성향으로서미디어활용과정보공유전

반에영향을미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 기존

의논의는 각 차원이 어떠한맥락에서 촉진적

또는제약적요인으로작용하는지에대한심층

적 이해가 부족했다. 정보공유는 개인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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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단순히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행위에 그

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반으로기능하는데(Chiu et al., 2006), 이 과

정에서개인의내재적성향인소비자혁신성이

정보공유행위에어떤차별적영향을미치는지

를탐색하는것은학문적으로나실무적으로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본연구는소비자혁신성을단일

한성향이아닌다차원적구조로접근하여, 정

보공유행위에각각어떻게작용하는지를체계

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소비자

혁신성의유형별특성을보다정교하게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공유

를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소비자혁신성유

형별차이를고려하여정보공유를촉진하거나

제약하는요인을파악함으로써소셜미디어콘

텐츠전략, 미디어리터러시프로그램개발등

실무적영역에도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과 소비자 

혁신성의 관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허위, 조작정보 등

사실관계가불명확한콘텐츠가범람하는상황

에서,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critical media

literacy)은전세계적으로미디어리터러시연구

와정책에서핵심역량으로강조되고있다((사)

미디어미래연구소, 2020; 류성진, 2024; 심미선,

2022). 김경희 외(2019)는 이를 ‘미디어와 콘

텐츠의속성을이해하고미디어를통해제공되

는정보와메시지를분석하여평가하며, 그내

용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요인을파악하는능

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안정임 외(2019)는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을 ‘미디어에서 제시

되는정보의신뢰성, 편향성, 의도성을판별할

수있는 능력’으로규정하였다. 이처럼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은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

메시지를분별하고분석하는능력이강화되며,

단순히 미디어콘텐츠를수동적으로소비하는

데그치지않고, 그속에내재된의도와편향을

인식하고정보의신뢰성을주체적으로평가하

는 역량으로 이해된다.

한편, 소비자혁신성(consumer innovativeness)

은Midgley와 Dowling(1978)에의해처음학

문적으로정립되었다. 이들은소비자혁신성을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에 긍정적인태

도를보이는개인의고유한성향으로정의하였

으며, 특정 제품군이나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행동에영향을미치는내재적특성임

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소비자 혁신성

을단순한구매행태가아니라, 새로운것을탐

색하고수용하려는심리적성향으로이해하게

하는토대를마련하였다. Hirschman(1984)은

소비자 혁신성을 개인이 지닌 인지적 가치의

한형태로보았으며, 이는새로운자극이나경

험을추구하는선천적성향과밀접하게관련된

다고주장하였다. 또한 Foxall(1994)은소비자

혁신성을소비자의내재적가치로규정하면서,

성격, 태도, 인지적경향성이혁신적행동을유

발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소비자혁신성은단일한개념으로수행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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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있지만(변경희, 이성근, 2013; 정헌수, 신

지영, 2012), 대부분다차원적으로구분되어설

명되어왔으며, 특히정보기술및미디어서비

스맥락에서는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

의네가지차원으로세분화되어논의되고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첫째, 기능적 혁

신성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효용성과

실용성을중시하는성향으로, 새로운기술이나

기능이제공하는편리성과효율성에가치를두

는특성을의미한다(Rogers, 2003). 이러한성

향을 지닌 소비자는 신제품의 성능 향상이나

생산성 제고와 같은 객관적 효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통해업무효율이나생활의편

리성을추구한다. 둘째, 쾌락적 혁신성은새로

운 경험을 통해즐거움과 만족을추구하는 성

향으로, 단순한기능적효용을넘어심리적만

족감, 감각적즐거움, 감정적 자극을중시한다

(Hirschman & Holbrook, 1982). 셋째, 사회적

혁신성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용 과정에서

사회적관계와타인의인식을중요하게여기는

성향을의미한다(Langerak et al., 2004). 사회

적혁신성이높은소비자는새로운제품을통해

자신의정체성을표현하거나사회적지위를강

화하며, 또래 집단이나 네트워크와의 관계 확

대에가치를둔다. 마지막으로, 인지적혁신성

은새로운지식, 정보, 자극을탐색하고학습하

려는 내적 성향으로, 단순한 기능적 효용이나

쾌락적만족을넘어지적호기심과탐구심에기

반한혁신적행동으로설명된다(Vandecasteele

& Geuens, 2010). 인지적혁신성이높은소비

자는새로운아이디어나정보를학습하는과정

자체에가치를부여하며, 이를통해자기계발과

지식 확장을 추구한다.

선행연구에서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과소비

자혁신성간의관계는직접적인영향보다는매

개나조절효과의틀에서주로설명되었다. Park

과 Lee(2022)는 소비자 혁신성과 OTT 서비

스이용 간의 관계에서디지털 리터러시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디지털 리

터러시는 이메일, 메신저 등 매체를 기능적으

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으며, 소비자

혁신성의네가지차원모두가 OTT와같은새

로운정보서비스이용에간접효과를나타내었

다. 또한 이승문과 성욱준(2025)은 미디어 문

해력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분석능력’과 ‘인

터넷에서근거를직접탐색하는실행능력’으로

구분하여, 비판적 미디어 분석 능력이 인터넷

사실확인행동에미치는영향은개인의인지욕

구(지적 호기심)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다. 이

는소비자혁신성과같은개인내적성향이미

디어 활용 및 정보행동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적 기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과 정보공

유의 관계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은단순히개인의정

보해석능력에그치지않고, 정보공유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정보공유는 자신의 지식,

경험, 아이디어를타인과나누고자하는행동으

로, 단순한정보전달을넘어상호이해와협력을

촉진하는이타적행위로이해된다(Davenport &

Prusak, 1998; Wasko & Faraj, 2000). 선행

연구에서는 정보공유를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

체적가치를지향하는특성으로규정하며, 개인

이보유한지식과경험을자발적으로개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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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려는태도로정의하였다. 특히Wasko와

Faraj(2005)는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에서 ‘정

보공유는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타

인에게도움을 주려는이타적 동기에 의해 촉

발된다’고 설명하였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와

정보공유의관계에대해, Hammer(2011)는비

판적미디어리터러시의궁극적목표가단순한

정보 이해를 위한 기능적 능력 향상이 아니라,

지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생산

할수있는능력을갖춘능동적참여자로전환

하는데있다고강조하였다. 또한오의경(2013)

은소셜미디어시대의변화된정보환경을반영

하여정보리터러시개념을재정의하면서, 사회

적관계차원에서의협력적정보생산과공유를

중요한요소로포함하였다. 즉, 정보리터러시는

개인이동료와함께정보를생산․공유하고, 정

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집단지성

형성에기여할수있는능력까지포괄한다는것

이다(오의경, 2013).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과정보공유의관계

를 탐구한 선행연구 가운데 김경희와 최정화

(2021)는비판적이해능력이높을수록이용자

가정보추구행동과공동체지지행동에더적극

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

다. 또한고흥석(2024)은 SNS를통한상호작용

이증가할수록이용자의비판적이해역량이정

적으로 강화됨을 보고하였다. 댓글 작성, 정보

공유, 콘텐츠추천과같은상호작용은이용자간

의소통과교류를반영하는행위이며, 나아가건

전한시민성을위한비판적이해의기반이될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고흥석, 2024).

반면, Jeong et al.(2012)은 160편의미디어

리터러시 개입 효과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비판적신념이강화될수록개인은잘못된정보

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그에

따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를

공유하기를주저하거나회피하는등해로운정

보공유를억제하는경향이나타난다고보고하

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원섭(2014)은 중고등

학생을대상으로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가비

판적 사고 성향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에서,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의하위요인중

온라인공간에서의참여와정보공유활동을의

미하는 소통 능력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처럼자신이접한정보를의심하고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는, 역으로 자신이 생산한 정

보역시타인에의해의심의대상이될수있음

을인식하게한다. 이러한인식은정보생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불확실하거나

신뢰도가낮은정보를함부로공유하지않으려

는태도로나타날수있다. 따라서비판적미디

어이해 역량이 높은 개인일수록 정보를 공유

할때더욱신중하고비판적인태도를보인다.

이들은단순히흥미위주의정보에반응하기보

다는, 공유 전에정보의출처를확인하거나다

른자료와교차검증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났

다(Lee & Ma; 2012; Metzger et al., 2010).

2.3 소비자 혁신성과 정보공유의 관계

소비자혁신성은개인의인지적패턴및내재

적성향으로서, 정보공유의동기요인으로작용

할수있는지에대해다양한선행연구에서검토

되어왔다. Kamboj와 Sharma(2023)는소셜미

디어사용자의혁신성이스마트폰을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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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를게시하려는행동의도에긍정적인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단계더나아가, 소비자혁신성의네가지

하위 차원(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은

그특성에따라미디어활용및정보공유행위

에서뚜렷한차이를보였다. 신현철외(2020)는

소비자혁신성유형에따라소셜미디어이용목

적과방식이상이하게나타남을확인하였다. 구

체적으로, 기능적혁신성이높은개인은소셜미

디어를정보검색및효율적활용의도구로인

식하였으며, 쾌락적혁신성은즐거움추구와관

련되었다. 사회적혁신성은타인과의상호작용

을통해사회적인정욕구를충족하고네트워크

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고, 인지적 혁신성은

단순한소통보다지식탐색을위한수단으로소

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Sukhu et al.(2015)은소셜미디어에서

여행관련정보공유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을탐색한결과, 공유 행위자체에서즐거움을

느끼는요인을확인하였으며, 이는쾌락적혁신

성이공유의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점

을 시사한다. 또한, 노미진과 이경탁(2011)은

SNS 이용동기를감정적동기와사회적동기

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정적 동기에서는 스트레스 해

소와 재미 요인이, 사회적 동기에서는 네트워

킹과정보수집요인이정보제공행동을증진

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김효정(2018)은관계

유지 동기와 소통 동기가 정보공유 행동을 증

가시키는 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이

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프라이버시우려는여러연구에서정보

제공의도를저해하는요인으로반복적으로언

급되어왔다(Koohikamali et al., 2017; Zlatolas

et al., 2015). 이는소비자혁신성의네가지유

형중인지적혁신성과밀접한관련이있다. 인

지적 혁신성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원리와정보처리구조까지이해하려

는성향을보이며, 데이터수집방식과개인정

보 활용 구조를 인지할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더욱 민감하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연구는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이소비

자 혁신성을 매개로 하여 정보공유에 미치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앞선이론적검토결과, 비판적미디어이해

역량은항상정보공유를촉진하는방향으로작

용하기보다는, 때로는 잘못된 정보 공유를 억

제하거나공유행위를신중하게만드는억제적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자혁신성은그하위유형별특성(기능적,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에따라정보공유행동

에미치는영향이상이할것으로예측된다. 이

에본연구는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이소비

자 혁신성을 거쳐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 1: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은소

비자혁신성에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 2: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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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소비자 혁신성의 하위 유형

은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과정보공유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은 개인이 미디어

메시지의 숨겨진 의도나 편향을 분석하고, 정

보의신뢰성을판단하며, 미디어를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정현선 외, 2016;

Livingstone, 2004; Potter, 2010), 이를 새로

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남들보다 먼저 수용

하고 시도하는 성향인 소비자 혁신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소비자 혁신

성은문제해결을위한기능적혁신성, 즐거움

과만족을위한쾌락적혁신성, 사회적지위나

인정을추구하는사회적혁신성, 복잡한정보

처리와 탐구를 지향하는 인지적 혁신성의 네

가지하위차원으로구분된다(Vandecasteele &

Geuens, 2010).

본 연구는 이용자의 네 가지 소비자혁신성

유형이온라인커뮤니티내정보공유에서로다

른방식으로영향을미칠것이라고가정하였다.

즉, 비판적 미디어이해역량이정보공유에미

치는효과는이용자의소비자혁신성유형에따

라상이하게나타날수있으며, 이를통해올바

른정보공유를촉진하기위한미디어리터러시

의접근관점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검증

하기위해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의정보공유

에대한직접효과와소비자혁신성(기능적, 쾌

락적, 사회적, 인지적혁신성)을통한간접효과

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3.2 분석자료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제15차

(202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원시자료를활

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

승인통계(승인번호제405001호)로, 가구및개

인의 미디어 이용행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하

여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주관하여시행된것

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4,537개 패널 가구에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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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만 6세이상가구원이며, 지역단위의

미디어보유및이용행태를균형있게파악하

기위해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토대로

각시․도별로일정규모이상의표본이배분되

도록 설계되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제15차 개인용 조사에는 총 8,693명이 참여하

였으며, 본연구에서는이중온라인커뮤니티

미가입자 4,194명과 미성년자 502명을 제외하

여, 최종적으로만 20세이상성인가운데온라

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응답자 3,997명의 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은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미디어활용현황영역문24에포함된 5

개문항을사용하였다. 해당문항은미디어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파악하기 위

한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2020)의미디어리

터러시지수개발연구에서타당도와신뢰도가

검증된문항을참고하여추가된항목이다(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24). 질문은다양한미디어

를통해정보를접할때나타나는행동을묻는

것으로, 구체적으로① 접한정보의사실여부

를확인하는지, ② 타당한근거제시여부를검

토하는지, ③ 상업적의도의포함여부를판단

하는지, ④ 정치적의도의포함여부를판단하

는지, ⑤ 관련사안에대한다양한입장을확인

하기위해추가정보를탐색하는지를포함한다.

이는박주현과강봉숙(2020)이 제안한미디어

정보리터러시의핵심구성요소와도동일한맥

락이다. 모든문항은 5점리커트척도로측정되

었으며(1=전혀 하지 않는다, 5=항상 그렇게

한다), 점수가높을수록비판적미디어이해역

량이 강하게 발현됨을 의미한다.

3.3.2 소비자 혁신성

소비자혁신성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휴대

폰및스마트기기보유및이용현황영역문29

에포함된 16개 문항을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새로운기능이나속성이추가된신제품및서비

스의구매행태를측정하기위한것으로, 2019년

조사항목을보완하여 2024년스페셜섹션에서

수집된 것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소비자혁신성은기능적혁신성, 쾌락적혁신

성, 사회적혁신성, 인지적혁신성의 4가지하위

차원으로구분되며, 각차원은 4개문항으로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정보를

접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과 정보를 생산․공유할때 나타나는 행

동(정보공유) 사이에서, 개인의내적성향을반

영하는소비자혁신성이선택적으로매개할수

있다고가정하였다. 따라서소비자혁신성은단

순히제품․서비스구매행태의관점이아니라,

이용자의내적동기가구체적행동으로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각하위차원의의미는다음과같다. 기능적

혁신성은시간을절약하고업무를간소화하는

등 편리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쾌락

적 혁신성은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통해 즐거

움․재미․설렘을추구하는성향이다. 사회적

혁신성은타인에게긍정적인상을주거나영향

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마

지막으로 인지적 혁신성은 논리적 사고, 지식

탐구, 호기심 충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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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려는 성향을 반영한다.

모든문항은 5점리커트척도로측정되었으

며(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소비자 혁신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3.3 정보공유

정보공유변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미

디어활용현황영역문22에포함된 7개문항에

관한것이다. 그중절대값이 3 이상으로정규성

을벗어난문항이발견되었는데, 본연구에서는

측정의왜곡을방지하고분석의타당성을확보

하기위해정규성을벗어난문항을제외하여총

4개문항을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최근 3개

월을기준으로① 온라인커뮤니티(포털, 카페,

커뮤니티 웹사이트, 오픈채팅등)에 게시글을

작성한경험, ② 게시글을공유한경험, ③ 댓글

을 작성한 경험, ④ 게시글에 ‘좋아요’나 ‘하트’

와같은공감표시를한경험에관한질문이다.

모든문항은 8점리커트척도로측정되었으

며, 원자료에서는낮은값일수록공유활동빈

도가높은역문항으로구성되어있었다(1=하

루에도여러번, 2=하루 1회, 3=주 5-6회, 4=

주 3-4회, 5=주 1-2회, 6=월 1-3회, 7=3개월

에 1회, 8=거의하지않음). 본연구에서는해

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문항들을

정문항으로재코딩하여, 정보공유활동이활발

할수록점수가 높게 나타나도록 조정한뒤 분

석에 활용하였다.

3.4 분석절차

본연구의목적은온라인커뮤니티이용자의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이소비자혁신성을매

개로하여정보공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

데있다. 이를위해독립변수인비판적미디어

이해 역량(5문항), 매개변수인 소비자 혁신성

의네하위차원(기능적․쾌락적․사회적․인

지적혁신성, 각 4문항씩총 16문항), 종속변수

인 정보공유(4문항)를 포함한 총 6개 변수를

활용하여연구모형과가설을설정하였다. 데이

터처리는 SPSS 22.0과 AMOS 21.0을사용하

여 진행하였다.

세부적인데이터분석절차로는다음과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성별, 연령, 지역등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다음으로각측정문항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산출하여정규성여부를검토하는기술

통계분석을수행하였다. 이어서확인적요인분

석(CFA)을실시하여측정모형의적합도를검

증하고,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

다. 동일한개념을측정하는문항들이일관되게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타당성은 표

준화계수 .5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 .5

이상, 개념신뢰도(CR) .7 이상을기준으로평

가하였으며, 개념 간 구분 가능성을 확보하였

는지확인하기위한판별타당성은각잠재변수

의AVE 제곱근이다른잠재변수간상관계수

보다큰지여부를통해검토하였고, 필요한경

우HTMT(Heterotrait-Monotrait) 지수를추

가로 산출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후구조방정식모형(SEM)을 적용하여연

구모형의적합도를평가하고, 경로계수의통계

적유의성을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를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중 팬텀변수 기

법(Multiple phantom variable model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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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석방법 분석내용

1 빈도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
2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한 정규성 확인
3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4 구조모형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경로분석
5 구조모형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다중 팬텀변수 모델링 분석
6 분석결과 종합 전체 가설 검정결과 확인

<표 1> 데이터 분석 절차

활용하였다. 팬텀변수는실제로측정되지않는

가상의변수를모형에삽입하여특정간접경로

의효과크기를추정할수있도록하는방법으

로, 부트스트래핑을통해신뢰구간을산출함으

로써간접효과의유의성을검증할수있다. 이

러한 절차를 통해 비판적 미디어이해 역량이

소비자혁신성의네가지하위요인(기능적, 쾌

락적, 사회적, 인지적혁신성)을매개로정보공

유에미치는간접경로를체계적으로검증하였

다(<표 1> 참조).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연구는제15차(2024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개인용조사에참여한총8,693명중온라

인커뮤니티에가입하지않은응답자 4,194명과

미성년자 502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97

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성별을기준으로, 남성은 1,961명(49.1%), 여

성은 2,036명(50.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

대가 1,113명(27.8%)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

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40대(21.2%), 20대

(16.8%), 30대(14.9%), 60대(14.6%), 70대(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한국의 연령별

인구현황에서 50대인구가가장많음을보여주

는통계자료와유사한경향이다(KOSIS, 2025).

최종학력은학사(전문학사포함)가64.1%로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졸(29.6%), 중졸 이하(4.1%),

석박사 이상(2.3%) 순으로 분포하였다.

지역분포를권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거주

자가 2,229명(55.8%)으로절반에가까운비중

을차지하였으며, 그외에충청권(14.4%), 대경

권(9.4%), 동남권(9.3%), 호남권(8.3%), 강원

권(2.2%), 제주권(0.8%)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원수는 3인이상가구가전체의 80.1%로

가장많았으며, 2인가구가 16.0%, 1인 가구가

3.9%로 나타나 다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확인되었다. 직업유무의경우, 직업이있

는응답자가 73.5%였으며, 직업이없는응답자

는 26.5%로 집계되었다(<표 2> 참조).

4.2 기술통계 분석

가설검증에앞서, 변수들의분포특성을파

악하기위해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5점척도로측정된 문항의

평균은 2.72점에서 3.31점사이, 8점 척도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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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명) 비율(%) 구분 응답(명) 비율(%)

성별
남성 1,961 49.1

지역

수도권 2,229 55.8
여성 2,036 50.9 강원권 86 2.2

연령대

만 20-29세 672 16.8 충청권 572 14.4
만 30-39세 595 14.9 대경권 375 9.4
만 40-49세 847 21.2 호남권 334 8.3
만 50-59세 1,113 27.8 동남권 370 9.3
만 60-69세 585 14.6 제주권 31 0.8
만 70세 이상 185 4.6

가구원수
1인가구 155 3.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63 4.1 2인가구 641 16.0
고졸 1,182 29.6 3인이상가구 3,201 80.1

학사(전문학사) 2,562 64.1
직업유무

있음 2,936 73.5
석박사 이상 90 2.3 없음 1,061 26.5

<표 2> 응답자 특성(N=3,99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정보가 상업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 판단 3.26 1.020 -.117 -.512
정보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 3.26 .997 -.141 -.541
다양한 입장들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정보를 찾아봄 3.22 .969 -.092 -.506
정보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 판단 3.17 1.014 -.127 -.571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3.32 .948 -.227 -.357

기능적
혁신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 바로 구매 2.79 .978 -.078 -.696
기존 대비 시간 절약해주는 신제품 구매 2.81 1.002 -.003 -.631
현재 사용 제품보다 편리하다면 즉시 구매 2.87 1.061 -.016 -.719
업무간소화 할 수 있는 제품 출시되면 구매 2.83 1.015 -.006 -.588

쾌락적
혁신성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갖는 것은 늘 설레고 흥분 3.08 .969 -.179 -.423
신기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재밌고 기쁨 3.13 .960 -.221 -.364
혁신적인 제품 사용하는 것은 일상의 활기 3.04 .952 -.148 -.398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발견하면 즐겁고 재미 3.09 .944 -.234 -.307

사회적
혁신성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 없는 제품을 먼저 사용 2.86 .997 -.022 -.534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신제품을 사용 2.89 .987 -.048 -.524
부러움, 호기심 유발할 눈에 띄는 제품 구매 2.86 .997 -.023 -.557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주는 제품 좋아함 2.98 .973 -.146 -.472

인지적
혁신성

논리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신제품 종종 사용 2.81 .973 -.063 -.562
생각하고 지적 호기심 자극하는 제품 사용 2.74 .956 -.005 -.518
신제품이 나의 분석적 생각 충족시 구입 2.79 .946 -.112 -.577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제품 출시되면 구매 2.72 .982 .049 -.582

정보
공유

지난 3개월간 온라인 댓글 작성 2.01 1.407 1.509 2.174
지난 3개월간 온라인 게시글 공감 표시 1.96 1.305 1.528 2.484
지난 3개월간 온라인 게시글 작성 2.05 1.411 1.465 1.954
지난 3개월간 온라인 게시글 공유 2.13 1.401 1.497 2.568

<표 3> 기술통계 분석결과(N=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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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문항의평균은 1.96점에서 2.13점사이로

나타났으며, 전체표준편차는 .944에서 1.411 범

위였다. Kline(2015)은왜도의절대값이 2를초

과하거나첨도의절대값이 7을초과할경우정

규성에문제가있다고보았는데, 본 연구의분

석결과왜도는 -.234에서 1.528, 첨도는 -.719

에서 2.568 범위에분포하여정규성가정을충

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

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260)=3670.119, GFI=.934,

RMSEA=.057, CFI=.954, TLI=.947, PCFI=

.827로나타나, 전반적으로양호한수준의적합

도를 충족하였다. 개념타당도의 경우, 모든표

준화계수(β)는 Kline(2015)이 제시한 .5~.95

범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도출되었다. 수

렴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5 이

상, 개념신뢰도(CR)가 .7 이상일경우수용가

능한데(Hai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AVE

값이 .583~.725, 개념신뢰도 값이 .848~.917

로나타나모든구성개념의타당도가확보되었

음을 확인하였다(<표 4> 참조).

<표 5>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해산출한잠재변수간상관계수(ρ)

와 그 제곱값(ρ²)을 제시한 것이다. Fornell-

Larcker 기준에따르면, 판별타당성은각잠재

변수의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다른잠재

변수와의 ρ²보다 클 때 확보된다(Fornell &

Larcker, 1981). 분석결과, 대부분의잠재변수

가이요건을충족하였으나기능적혁신성-인

지적 혁신성, 사회적 혁신성-인지적 혁신성의

경우에는 ρ²가각요인의 AVE를상회해부분

적으로미흡하게나타났다. 이에대해 Fornell-

Larcker 기준의대안으로, 서로다른개념간상

관관계평균을동일개념내상관관계평균으로

나눈 HTMT(Heterotrait-Monotrait)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그값이 .9 미만인지확인하였다

(Henseler et al., 2015). 그결과, 기능적혁신성

과인지적혁신성(.866), 사회적혁신성과인지적

혁신성(.832)을포함한모든요인쌍의 HTMT

잠재
변수

관측변수
Estimate

S.E. C.R. AVE
개념
신뢰도B β

비판적미디어
이해 역량

정보가 상업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 판단 1 .810

.690 .917
정보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 1.015 .841 .017 60.993***
다양한입장들을알아보기위해추가정보를찾아봄 .964 .822 .016 59.117***
정보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 판단 .998 .813 .017 58.205***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983 .857 .016 62.591***

기능적
혁신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 바로 구매 1 .845

.685 .897
기존 대비 시간 절약해주는 신제품 구매 1.039 .856 .015 67.061***
현재 사용 제품보다 편리하다면 즉시 구매 1.071 .834 .017 64.322***
업무간소화 할 수 있는 제품 출시되면 구매 .970 .789 .016 59.157***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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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ρ²) 2(ρ²) 3(ρ²) 4(ρ²) 5(ρ²)

1.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1
2. 기능적 혁신성 .277(.077)** 1
3. 쾌락적 혁신성 .277(.077)** .682(.465)** 1
4. 사회적 혁신성 .226(.051)** .745(.555)** .784(.615)** 1
5. 인지적 혁신성 .306(.094)** .859(.738)** .734(.539)** .824(.679)** 1
6. 정보공유 .023(.001) .127(.016)** .162(.026)** .162(.026)** .117(.014)**
**p<.01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성

값이 .9 미만으로나타나HTMT 기준에서는판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4 구조모형 분석

4.4.1 모델 적합도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

이통계적으로타당하게측정됨을확인하였고,

이에근거하여잠재변수간인과관계를검증하

기위한구조모형을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의적

합도는 (259)=3360.887, GFI=.939, RMSEA=

.055, CFI=.959, TLI=.952, PCFI=.828로나

타났으며, 일반적으로제시되는수용기준을충

족하여전반적으로양호한모형적합도를보였

다. 특히 RMSEA 값이 .06 미만으로나타나오

차수준이낮았으며, CFI와 TLI 역시 .95 이상

의값을 보여 모형의 설명력이 충분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통계

잠재
변수

관측변수
Estimate

S.E. C.R. AVE
개념
신뢰도B β

쾌락적
혁신성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갖는 것은 늘 설레고 흥분 1 .836

.655 .884
신기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재밌고 기쁨 .973 .821 .016 59.636***
혁신적인 제품 사용하는 것은 일상의 활기 .903 .768 .017 54.511***
새롭고 신기한 제품을 발견하면 즐겁고 재미 .882 .757 .017 53.424***

사회적
혁신성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 없는 제품을 먼저 사용 1 .836

.654 .883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신제품을 사용 .986 .833 .016 62.273***
부러움, 호기심 유발할 눈에 띄는 제품 구매 .952 .796 .016 58.320***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주는 제품 좋아함 .880 .755 .016 54.093***

인지적
혁신성

논리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는 신제품 종종 사용 1 .833

.725 .913
생각하고 지적 호기심 자극하는 제품 사용 1.036 .878 .015 69.617***
신제품이 나의 분석적 생각 충족시 구입 1.011 .866 .015 68.065***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제품 출시되면 구매 .974 .804 .016 60.647***

정보
공유

지난 3개월간 온라인 댓글 작성 1 .899

.583 .848
지난 3개월간 온라인 게시글 공감 표시 .842 .762 .014 60.326***
지난 3개월간 온라인 게시글 작성 .982 .885 .012 79.151***
지난 3개월간 온라인 게시글 공유 .885 .859 .012 74.96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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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안정적이고해석가능한수준에서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4.4.2 경로분석

다음으로구조모형의경로별유의성을 분석

한결과는 <표 6>과같다. 먼저, 비판적미디어

이해역량은소비자혁신성의네가지하위차

원에모두정(+)의유의한영향을미쳤으며(기

능적혁신성 β=.277, 쾌락적혁신성β=.276. 사

회적혁신성 β=.225, 인지적혁신성 β=.306),

네 경로 중 인지적 혁신성으로의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소비자혁신성에서정보공유로의경로

에서는쾌락적혁신성(β=.108, p<.01)과 사회

적혁신성(β=.134, p<.01)이 정보공유를유의

하게 증진시키는 반면, 기능적 혁신성의 효과

는유의하지않았고, 인지적혁신성은부(-)의

유의한영향을보였다(β=-.119, p<.05). 비판

적 미디어 이해 역량이정보공유에미치는 직

접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는데, 이는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이직접적으로정보공

유를강화하기보다는소비자혁신성의유형에

따라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간접효과만있

는매개(Indirect-only mediation)의구조를갖

고 있음을 의미한다(Zhao et al., 2010).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경로
Estimate

S.E. C.R.
B β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기능적 혁신성 .276 .277 .017 15.973***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쾌락적 혁신성 .271 .276 .017 15.742***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사회적 혁신성 .227 .225 .018 12.853***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인지적 혁신성 .300 .306 .017 17.776***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정보공유 -.027 -.018 .028 -0.976***

기능적 혁신성 ￫ 정보공유 .093 .060 .063 1.465***
쾌락적 혁신성 ￫ 정보공유 .169 .108 .052 3.240***
사회적 혁신성 ￫ 정보공유 .204 .134 .063 3.221***
인지적 혁신성 ￫ 정보공유 -.187 -.119 .080 -2.323***

*p<.05, **p<.01, ***p<.001

<표 6>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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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다중 팬텀변수 모델링 분석

매개변수가포함된각경로별의간접효과유

의성을검증하기위해다중팬텀변수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5,000회반복, 신뢰

수준 95%로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표 7>과같

이 쾌락적 혁신성(B=.041, 95% [.016, .069])

과 사회적혁신성(B=.050, [.019, .086]) 경로

는정(+)의방향으로유의한매개효과가확인

되었다. 반면인지적혁신성(B=-.051, [-.105,

-.002]) 경로는부(-)의 방향으로유의하였다.

기능적혁신성(B=.030, [-.007, .070])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의정보

공유에대한직접효과는유의하지않았고, 간접

효과가부분적으로유의한것을통해보았을때,

본연구모형은 Zhao et al.(2010)의분류에따

른 완전매개 구조로 해석된다. 아울러 매개경

로의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쾌락적

혁신성과사회적혁신성을통한경로는정보공

유를촉진한반면, 인지적혁신성을통한경로는

정보공유를억제하는경쟁적매개(competitive

mediation) 패턴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종합하였을때, 본연구의가설

은 전반적으로 부분 채택되었다. 먼저, 가설 1

에서설정한바와같이비판적미디어이해역

량은소비자혁신성의네가지하위차원모두

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미

디어를비판적으로이해할수록소비자의혁신

적성향이강화된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가설 2에서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이

정보공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예

측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해당 경로는 통계적

으로유의하지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설 3에서

는소비자혁신성의하위유형별로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 보았는데, 실제

로쾌락적혁신성과사회적혁신성은정보공유

에정(+)의 영향을미친반면, 인지적혁신성

은부(-)의영향을미쳐가설 3 역시부분적으

로만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이소비

자혁신성을매개로정보공유에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를분석함으로써, 디지털환경에서정

보 이용과 공유를 둘러싼 심리적 메커니즘을

매개경로 간접효과(B) BootLLCI1) BootULCI2)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기능적 혁신성 ￫ 정보공유 .030** -.007 .070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쾌락적 혁신성 ￫ 정보공유 .041** .016 .069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사회적 혁신성 ￫ 정보공유 .050** .019 .086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 ￫ 인지적 혁신성 ￫ 정보공유 -.051** -.105 -.002

*p<.05, **p<.01
1) BootLLCI=95% 신뢰구간 내에서의 부트스트랩 하한값
2) BootULCI=95% 신뢰구간 내에서의 부트스트랩 상한값

<표 7> 다중 팬텀변수 모델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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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미디어 리

터러시가개인의정보활용능력을강화한다는

점을강조해왔으나(진민정외, 2020), 실제정

보공유행위와의관계를구체적으로설명하는

데한계가있었다. 이에본연구는소비자혁신

성을 네가지하위차원(기능적, 쾌락적, 사회

적, 인지적혁신성)으로구분하고, 비판적미디

어 이해 역량과 정보공유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은

소비자혁신성의네가지하위차원모두에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지적

혁신성으로의영향이가장크게나타났다. 이는

비판적사고와성찰능력이높을수록소비자의

전반적인혁신적태도또한강화됨을시사한다.

둘째, 소비자혁신성과정보공유간의관계에서

는 네 가지 유형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쾌락적 혁신성과 사회적 혁신성은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인지적

혁신성은 정보공유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영향

을나타냈으며, 기능적혁신성은통계적으로유

의하지않았다. 셋째, 매개효과검증결과, 비판

적 미디어 이해역량이 정보공유에 미치는 직

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세 가지 혁신성

유형을통한간접효과가확인되었다. 구체적으

로쾌락적혁신성과사회적혁신성의간접효과

신뢰구간은모두양수영역에위치하여정(+)

적매개효과가확인되었으며, 이는비판적미디

어이해역량이높을수록쾌락적․사회적혁신

성이강화되고, 이러한성향을지닌개인일수록

정보공유행동에더욱적극적이라는것을의미

한다. 반면인지적혁신성의간접효과신뢰구간

은음수영역에위치하였는데, 이러한부(-)적

매개효과는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이높을수

록사실과논리중심의인지적혁신성또한증

가하지만, 역설적으로이러한성향은정보공유

행동을억제하는방향으로작용한다고판단된

다. 이상의결과는 Zhao et al.(2010)이제시한

매개효과 유형 중 완전매개에 해당하며, 동시

에정반대방향의매개경로가공존하는경쟁적

매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시사점

을도출하였다. 첫째, 비판적미디어이해역량

은단순히 정보의진위를 판별하는기능적 차

원을넘어, 미디어리터러시를통해개인의혁

신적성향을강화하는요인임을확인하였다. 둘

째, 소비자혁신성의각유형별특성이정보공

유행동에미치는상이한영향을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소비자혁신성을단일개념으로

다루던기존접근을보완할수있다. 특히, 인지

적혁신성을통한부(-)의매개효과는정보정

확성검증에대한부담이공유를억제할수있

다는기존문헌정보학연구의개념적논의를실

증적으로뒷받침한다(Savolainen, 2015; Talja,

2002). 인지적 혁신성이 정보공유를 억제하는

이러한결과는, 비판적 성찰이심화될경우무

분별한확산을방지하는긍정적효과와동시에

공유자체를기피하게만드는부정적효과를함

께초래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인지적혁신성

이높은개인은새로운기술의원리와장단점을

스스로 탐색․분석하는 능동적 성향을 지니지

만, 출처가불분명한정보의파급효과를고려하

여공유를자제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

러한맥락은프라이버시우려가정보공유를제

한한다고밝힌 Koohikamali et al.(2017)의 연

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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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는 정보공유메커니즘이소

비자혁신성의하위차원에따라상이하게작동

함을 보여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미디어

리터러시설계에있어정서적이고사회적인동

기를강화하는동시에과도한인지적부담을완

화하는실무적전략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

다. 특히쾌락적․사회적혁신성이정보공유를

촉진한다는점은, 이용자들이즐거움과사회적

교류를경험할수있는콘텐츠환경을조성하는

것이공유활성화에효과적임을의미한다. 이를

통해온라인플랫폼운영자는활발한공유를유

도하기 위해 커뮤니티 피드백이나 정서적․사

회적보상을강화하는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

공할수있을것이다. 반면인지적혁신성이공

유를억제하는결과는온라인플랫폼이용시정

보요약이나출처표시등으로인한인지적부

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미디어리터러시교육에서는비판적미

디어 이해 역량을 증진하되, 과도한 불신이나

공유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교육

설계가요구된다. 즉, 신뢰할수있는정보검증

체계와책임있는공유문화를강화함으로써건

전한 정보 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 먼저, 횡단적

설계에기반한분석이라는점에서인과적추론

에제약이있으며, 만 20세이상의온라인커뮤

니티이용자라는특정표본에한정된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종단적자료를활용하여인과성을

보다 엄밀히 검증하고, 다양한 문화와 연령을

고려하여동일한모형이재현되는지를확인할

필요가있다. 또한소비자혁신성의유형별특

성을 고려하여, 어떤 집단에서 정보공유가 강

화되거나약화되는지를보다정교한모형을구

성한다면, 정보공유와확산의역동성을이해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판적 미디어 이해

역량이 소비자 혁신성의 다양한 하위 차원을

매개로하여정보공유에상반된경로로작용함

을 확인하였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공유

가단순히 정보 활용 능력의확장으로만 설명

되지않고, 개인의성향적특성과그유형에따

라다른방향으로나타날수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 비판적 미디어 이해와 소비자 혁신성

간의관계를통합적으로이해하는것은정보공

유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정보문

화형성을위한이론적․실천적기반을제공하

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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